
24 제 1104 호2016년 7월 6일수요일 / 불기 2560년 가족이함께읽는페이지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숲속만다라

나무는 늘 옳다. 햇살도 늘 옳다. 새들도 늘 옳다. 새벽엔

이슬도 옳고, 밤엔 달빛도 늘 옳다. 숲 속의 모든 것이 그렇

게 늘 옳다. 그러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일 테지. 

나는 어제 옳지 못했다. 그 전 날도 옳지 못했고, 그 전 날

도 옳지 못했다. 내일도 옳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숲에는

늘 향을 태우는 집이 한 칸 있을 테지. 

글·사진=박재완사진작가

며칠 전 한 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다.

스님, 몇몇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친구들이
하는행동을자꾸따라하게됩니다. 제생각대로
독자적으로움직여보려고해도어느새똑같은행
동을하고있더라고요. 어느날은저도모르게지
나가는애하고어깨를살짝부딪쳤는데그애한테
시비를걸고있더라고요. 제친구들이길가다스
치는사람이만만해보이면무조건시비를걸거든
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따라서 같이 피우
게되고요. 술도같이마시게되고요. 친구들이나
쁘다기보다는저한테문제가있는것같다는생각
이들어요. 저한테문제가있는게맞나요? 

그렇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

씬 무겁다. 알고 짓는 죄는 쉽게 뉘우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편함만 없으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짓게되고, 결국에는비참한삶을살게된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관계, 인간관계 중에서도 친구관계서 발생

한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라는 경쟁과

대립을 앞두고 극심한 이기주의와 공부 스트레스

에 시달리다보니 그에 대한 반동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기 쉽다.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무뎌져 잘못된 행동을 더 쉽

게저지르는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무명(無明)이라 했다. 잘

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어두운 마음상태’를 말한다. 바람직하지

못한‘어두운 마음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

관계(친구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는 공동체를 파

괴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를강조하신것도그때문이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이 있다. 중국 당

나라 때 벼슬아치를 등용하면서 인물평가의 잣대

로 삼았던 말이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선 첫

째, 풍채와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둘째, 언변이

올발라야된다. 셋째, 문필이준수해야하고, 넷째

는판단력이정확해야한다는뜻이다. 

그 같은 인격기준은 지금도 똑같다. 그런 인격

은 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맺고

사는데중요한덕목이기도하다. 

인격은 사람의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모

양새가 나쁘다고 해보자. 세상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쟁만 일어나고 민폐만 끼치며 살

게된다.

하지만 인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지고

한 인품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지고한 인품자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 중

에서도 더 중요한 건 마음씀씀이다. 속 모습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얼굴이 좀 못났어도, 말주변이

좀 떨어져도, 글재주가 좀 떨어져도, 판단력이 좀

느려도 속 모습이 바르면 얼마든지 인품자가 되

고인격자가될수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아, 나는 이러이러한 인품

자가 되어야겠다’는 자기만의 인품 모형을 그리

는 것이다.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신언

서판’이다. 불교에서는‘해탈과 자비와 자재’를

최고의인품모형으로제시하고있다.

해탈은 내 마음이 온전히 열려 온전한 행복을

얻는것을말한다. 그어떤것에도걸리지않고마

음상태가 바람처럼 자유로운 것이다. 자비는 그

런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들

을 내 몸처럼 끌어안는 사랑이다. 내 주변에 존재

하는 모든 존재들의 아픔과 고통을 껴안아주고

도와주고보듬어주는삶을사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대자재(大自

在)다. 대자재란 속박이나 장해를 전혀 받지 않고

어떤일이라도마음대로할수있는큰역량, 또는

그런 경지를 말한다. 즉 역할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학창시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 학문을 쌓고, 체력단련을 잘 해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하는 것도 자재를 잘 하기 위

해서다.

바른가치관정립은그토대라고할수있다. 흔

들리는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에이러한가치관정립은매우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삶의 가치관 정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사람이 바르게 살기위해 실

천해야 할 여덟 가지 바른 길, 팔정도(八正道)를

이르셨다. 그 가운데서도 바른 가치관, ‘정견(正

見; 바른깨달음)’을맨앞에설하신것도그때문

이다.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바른 가치관 정립이다. 자신에

대한 바른 자아관(自我觀), 자신에 대한 바른 정

체성을 바로 갖지 않으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갖

고 살아도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기쁜 삶을 살 수

없다.

긍정적인자아관이그것이다. 자신에대해항상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한다. 잘난 내가, 훌륭한 내가, 의젓한 내

가, 착한 내가 함부로 담배피고, 술 마시고, 친구

들에게시비걸며거친행동을하고살리없다.

좋은 책과 건전한 종교 활동·동아리활동·명

상 등은 바른 가치관 정립에 매우 좋은 도구들이

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가 눈앞에 있어도 실

천하고자재하지않으면공염불이다.

또 하나 중요한 가치관은‘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하는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행복이다. 그러

나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내

행복도중요하지만내친구, 내이웃, 지구촌에존

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

복을느낄수있다. 

어둔마음, 그릇된관계생성

바른가치관, 정견(正見) 토대로

올바른자아관갖춰야

궁극적행복얻을수있어

지혜와자비로

무명(無明)내몰아라

“

”

승한 스님의좋아좋아행복코칭

친구관계가 힘든 청소년에게

“아이들아, 正見은인격자를낳는단다”


